
- 1 -

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(3. 16.) 조세소위원회(소위원장 류성걸) 회의를 

열어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을 의결하였다. 

 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, ▲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

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, 이러한 

▲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

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%에서 15%로, 중소기업은 현행 

16%에서 25%로 확대하며, ▲ 2023년에 한해 신성장·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

대한 2%p∼6%p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%를 공제

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.

  둘째,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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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의결

-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-

-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등 -



- 2 -

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%에서 

80%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,

  셋째,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

적용하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

하려는 것이다.

  또한, 이번 대안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 및 하이일드펀드 가입에 

따라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.

  한편,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공공주택사업자(한국

토지주택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 등), 주택조합, 공익법인(공익목적 사업에 

사용되는 주택만의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) 등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

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 중과 누진세율(최고 5.0%)이 아닌, 2주택 이하를 

보유한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(최고 2.7%)을 적용하도록 

하는 「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을 의결한바 있다.

  이번에 의결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과 「종합부동산

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

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. //끝.


